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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S AI · PLUS AI · TIMES AI

01
설계안에 남은 빈칸



01 · 설계안에  남은  빈칸

먼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2024년 12월 · 4학년 2학기 수학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 수업은 AI를 거부한 수업이 아닙니다.

AI 디지털 교육자료를 충실히 쓴 수업입니다.

도입 · 활동1 · 정리

AI 지원기능 태그가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활동2 · 활동3

태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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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딱지가 붙지 않은 두 칸 2024년 12월 · 4학년 2학기 수학 수업설계안



40분에 배치한 지원기능

01 · 설계안에  남은  빈칸

구간 시간 배치한  지원기능

5분 교사 재구성, 학생 대시보드, 교사 대시보드

5분 자기주도 학습지원, 흥미유발 학습콘텐츠

10분 없음

10분 없음

10분 자동채점, 소통 도구, 맞춤형 콘텐츠 추천

도입 · 배움 가이딩(G)

활동1 · 전략 탐구 및 이해(U)

활동2 · 전략 내재화(I)

활동3 · 전략 활용(D)

정리 · 전략 확장 및 성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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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설계안에  남은  빈칸

40분  중

20분
40분 수업의 한가운데 20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7 · 40분 중 20분, AI를 껐습니다 · 김진관



01 · 설계안에  남은  빈칸

설계안  활동2 · 활동3에  적힌  전부

“화이트보드에 분수 뺄셈 전략을

손으로 적고, 짝에게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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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보드에도 같은 자리 활동② 카드 · “＊오프보드판을 활용합니다.”



비운 게 아니라 그 위에 얹은 자리입니다

01 · 설계안에  남은  빈칸

디지털 기반 아날로그 수업

손으로 적고, 짝에게 설명하고, 틀린 과정을 스스로 짚어내는 일에는

대체할 수 없는 아날로그 교육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분은

비운 자리가 아니라, 아날로그가 가장 잘하는 자리이기에 온전히

남겨둔 자리입니다.



01 · 설계안에  남은  빈칸

디.기.아.수. 디지털 기반 아날로그 수업

아날로그 활동의

본질적인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증강된 학습경험을 만드는

사고방식이자 실천전략
에듀테크가 아날로그 수업에게 건네는 말

김진관 외(2025). 『요즘 교사를 위한 AI 디지털 수업 설계 가이드』.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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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설계안에  남은  빈칸

교사의 진짜 전문성 연수에서 자주 쓰는 문장

도구를 다루는 기술보다

무엇이 본질인지 아는 분별이

교사의 진짜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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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설계안에  남은  빈칸

본질 위에 얹는 전문성

아날로그 교육이라는 본질 위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전문성

활용 전문성 = 본질에 도구를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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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S AI · PLUS AI · TIMES AI

02
왜 그 자리를
비워 두었는가



02 · 왜  비워  두었는가

3초 뒤의 완벽한 설명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 뺄셈

AI는 3초 만에 답을 줍니다.

아이는 이해 대신, 문장 하나를

건네받을 뿐입니다.

짝에게 세 번 설명하며

끙끙대 본 경험은 몸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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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왜  비워  두었는가

질문을 바꾸면 역할이 바뀝니다

“AI를 썼는지 어떻게 잡아낼까”

→ 교사는 감시하는 경찰이 됩니다

“도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구조를 짜자”

→ 교사는 수업의 설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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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왜  비워  두었는가

AI Pedagogy의 세 가지 연산 언제 빼고, 더하고, 곱할 것인가

− MINUS AI · 실재감 지키기

아이 안에 꼭 생겨야 할 배움이 있는 자리

이 수업의 가운데 20분

+ PLUS AI · 사고 확장하기

탐색과 반복이 탐구 시간을 잡아먹는 자리

이 수업의 도입과 정리

× TIMES AI · 지식의 재구성

도구를 거울삼아 배움의 의미를 되묻는 자리

“우리는 방금 왜 AI에게 묻지 않았을까?”

그레그 니마이어(UC 버클리)

「Minus AI, Plus AI, Times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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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왜  비워  두었는가

생산적 마찰 Productive Friction

잠시 멈추어 생각하도록

일부러 남겨두는 건강한 어려움

똑똑한 도구일수록

이 마찰을 가장 먼저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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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왜  비워  두었는가

저만의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홍콩 초등학교 두 곳 사례 연구

01

표적 배포

특정 난관 지점에만 전략적으로

02

교육적 가치 증진

기존 방식으론 어려운 가치의 자리에

03

교사 주도성과 감독

AI 산출물을 검토하고 수업을 이끈다

04

효율성과 확장성

수업 준비 시간을 줄인다

“AI의 통합이 전면적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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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같은 판단을 배웁니다 손으로 적기 (−AI) → 친구에게 묻기 (−AI) → AI에게 묻기 (+AI)



MINUS AI · PLUS AI · TIMES AI

03
2년 뒤,
같은 자리가 또 비었습니다



03 · 같은  자리가  또

6학년 「계절의 변화」 4차시 2026년 9월 · 과학전담

5분 도입 · 9월과 6월 하지 무렵 그림자 사진 비교 + AI

8분 활동1 · 천문연 자료로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 탐색 + AI

14분 활동2 · 손전등으로 빛의 각도에 따른 면적 칸수 세기 − AI

10분 활동3 · “그럼 여름은 왜 더울까?” 자기 문장으로 쓰기 − AI

3분 정리 · 문장을 사진 찍어 온라인 보드에 공유 + AI

가운데 24분은

도구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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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같은  자리가  또

몸에 남는 감각 활동2 · 손전등과 모눈종이 14분

“빛이 비스듬하면 넓게 퍼진다”는 감각은

손수 기울여 칸수를 세어봐야

몸에 남습니다.

AI에게 물으면 3초

완벽한 답이 화면에 도착합니다

배달받은 문장 한 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받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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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같은  자리가  또

실험을  마친  뒤에도

9명 / 15명
“여름에는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져서 덥다”

그 중 네 명은 각도 설명과 거리 설명을 한 문장에 함께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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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같은  자리가  또

정리 3분을 버렸습니다 화면에 띄운 데이터 두 줄

1월 초 · 근일점

1억 4,700만 km
가장 가깝습니다

7월 초 · 원일점

1억 5,200만 km
가장 멉니다

“왜 우리 교실은 정반대일까?”

이 순간에도 AI를 켜지 않았습니다. 아홉 명 중 여섯 명이 스스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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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같은  자리가  또

“선생님,  우리아이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물어보면 답은 나오겠지.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기계의 정답이 아니라,

네 생각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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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같은  자리가  또

통찰은 곱셈입니다 “우리는 방금 왜 AI에게 묻지 않았을까?”

C = Q × T × K

Q · 질문의 질

무엇을 묻게 만드는가

T · 신뢰

서툰 오답조차 기다려준다는 믿음

K · 지식

AI가 얼마든 쥐여주는 것

신뢰가 0이면 곱도 0입니다. 아이들은 기계의 정답 뒤로 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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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S AI · PLUS AI · TIMES AI

04
성찰은 다짐이 아니라
자료여야 합니다



04 · 성찰은  자료

수업 직후 2분, 네 줄 9/1(화) 3교시 · 6학년 1반 15명

① 본 것 15명 중 9명이 “가까워서”. 그중 4명은 각도와 거리를 모순되게 함께 씀

② 버린 것 준비한 정리 3분 (남중 고도와 기온 그래프 연결)

③ 바꾼 것 거리 데이터를 띄우고 “왜 1월이 제일 춥지?”로 인지적 갈등 유발

④ 결과 9명 중 6명이 스스로 수정. 3명은 여전히 오개념 유지

성찰은 다짐이 아니라 그날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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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성찰은  자료

‘원래 어려운 것’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 6월 · 일반화(원리) 문장 만들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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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성찰은  자료

그날 안에 만든 종이 학습지 ‘생각 탐험가의 특별한 문장 만들기’ 훈련 학습지

01 개념적 렌즈를 명시적으로

보여 줍니다

02 5단계로 나누어 문장을

직접 씁니다

03 마지막엔 스스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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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성찰은  자료

이틀 뒤, 설계를 하나 바꿨습니다 실험 전에 자기 가설을 먼저 쓰게 하기

60%

1반

실험 후에 기록

36%

2반

가설 먼저 쓰고 재기록

오개념
24%p 감소

“가까워서” 오개념 9/15 → 5/14

각도와 거리를 함께 쓴 아이 4명 → 1명

성찰이 다음 수업의 설계를 바꿨습니다

32 · 40분 중 20분, AI를 껐습니다 · 김진관



04 · 성찰은  자료

다섯 가지 질문 서울시교육청 『성장하는 교사, 다섯 가지 질문』

무엇이 중요할까? 이 시간 동안 아이 안에 꼭 생겨야 할 배움이 무엇인가

무엇부터 시작할까? 도구 목록이 아니라, 40분의 흐름을 조망하는 일부터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할까? 대목마다 묻습니다. 언제 빼고(−), 언제 더할 것인가(+)

어떻게 현장에서 실천할까? 볼 것은 미리 정해두되, 바꿀 것은 열어둡니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수업 직후 2분, 네 줄의 관찰 기록을 남깁니다

AI·디지털 기반 수업

실천 가이드북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해오던 실천에 선명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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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S AI · PLUS AI · TIMES AI

05
교체가 아니라
축적이었으면 합니다



05 · 교체가  아니라  축적

교육 혁신의 두 가지 길

교체

옛 방식을 버리고 새것으로 덮습니다. 교실에서 쌓아 올린 실천의

경험은 사라지고, 매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축적

아날로그라는 인간적 배움 위에 디지털의 가치를 얹습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입니다.

도구와 정책은 바뀌지만, 교사의 교육적 잣대는 교실에 축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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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교체가  아니라  축적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은 아날로그 교육을

폐하지 않습니다.

되려 완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매체 활용상의 장점 혼합 = 보이는 라디오

36 · 40분 중 20분, AI를 껐습니다 · 김진관



05 · 교체가  아니라  축적

「AI 시대  인간  학습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  2026년  8월

“슬로건은 달라져도 사고의 틀은 같다.

지식이냐 역량이냐, 가르침이냐 배움이냐,

답이냐 질문이냐, 객관식이냐 서·논술형이냐를 선택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학습에서 이들은 어느 하나를 제거해야

다른 하나가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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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다음 수업에서,

아이들의 실재감을 지키기 위해

잠시 AI를 뺄(−) 자리는

어디입니까?



남는  질문

도구를 만드는 분들께

교사가 도구를 끄는 지점은 결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설계 조건입니다.

아이가 겪어야 할 건강한 마찰까지 매끄럽게 지워버리면 남는 게

없는 도구가 됩니다.

교사가 손을 떼는 자리를 아실 때, 손을 보태야 할 진짜 협력의

자리도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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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중  20분,  AI를  껐습니다

도구를  켜고  끄는  모든  고민은  이  물음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답이 궁금한가?

AI를 빼고(−), 더하며(+), 교실의 깊은 신뢰로 곱해갈(×) 때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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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함께 보면 좋을 자료 tigerjk9.github.io

AI를 뺄 때, 더할 때, 곱할 때, 니마이어의 AI 교육학을 초등 교실로 · 이 글의 −AI / +AI / ×AI 프레임워크 원문 정리

똑똑한 AI 디지털 도구 활용으로 살아나는 아날로그 수업 ·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종일 연수 자료. 슬라이드 102장, 디지털 기반 아날로그 수업 프레임워크 전문

AI 시대 인간 학습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 위에서 인용한 축적과 교체에 관한 글

바람직한 어려움과 스캐폴딩 · 생산적 마찰과 파괴적 마찰의 구분

AI 시대의 학습자 역량 강화, 초·중등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전문 번역 · OECD·EU AILit 네 영역 한국어 전문 번역

AI는 교실 수업을 어떻게 지능적으로 변화시키는가? · 표적 배포 네 패턴을 다룬 사례 연구 리뷰

학생 질문 중심 수업과 평가 · 인용한 김선 박사 특강 자료 수록

김진관 외 (2025). 『요즘 교사를 위한 AI 디지털 수업 설계 가이드: with 2022 개정 교육과정』. ·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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